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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지식과 정보의 발달과 강화로 인해 우리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

한다. 이는 지식의 위상이 변하면서 지식의 확대와 성장 속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문간의 경계가 약해지면서 상호 침투하는 형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반 교육에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

한 논점을 바탕으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지식 유형의 변화 양상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식의 계통과 기능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식의 역할 변화를 정리하였으며, 지식기반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간 및 사회상을 개괄적으로 제안한 다음 앞으로의 지식의 변화와 그것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인문사회과학적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구되는 일

반이론 및 학제적 연구의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연구는 이러한 방안 제시를 통해서 실험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이 방안들이 지식기반 사회에 있어서 지식의 재편 방향을 지시하는 기초적 가이드 라

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ABSTRACTS 

This study is an examination of knowledge-based society’s impact on knowledge, it’s functions, 

and it’s types in fields of humanities an social sciences. Knowledge-based society does not 

invalidate the definitive mechanism underpinning social coexistence today, but the importance of 

knowledge will increase greatly whereas the importance of the productive resources labor and 

capital will diminish. Therefore, knowledge-based society demands that we enter at this time 

into a discussion that takes new approaches to the knowledge. This study provides a doorway to a 

discussion of topics such as : Anticipating and characterizing the knowledge-based society, 

spectrum of fields of new types of knowledge for which typical differences can be ascertained, 

the interlinking of various disciplines in the respective field of knowledge, the new roles and 

types of knowledge in the field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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